
아크릴산 공급과잉 갈수록 심화
BASF 극동공장 및 E A·三菱 미국공장 건설 … 이데미쯔 5만톤 완공

아크릴산 메이커들이 유럽 및 동아시아지역의 공급과잉에도 불구, 설비증설을 서두르고 있다.

각 메이커들은 현재의 증설분이 9 5년 미국시장, 97~98년 유럽·아시아지역 수요에 균형을 맞출 수

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세계시장을 주도하는 B A S F는 올해말까지 극동아시아 진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, 극동지

역에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미국─유럽─아시아에 생산기지를 확보 글로벌화가 완성된다.

Elf Atochem·三菱油化도 미국 설비투자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, 양사 모두 H u s t o n에 저장

창고를 보유하고 있다. Elf는 B a l t i m o r e에도 저장창고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.

B A S F는 합작형태로 신규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데, 싱가폴, 말레이지아 또는 중국 남부중 한 곳으로

결정할 것으로 보인다. 규모는 연산 1 0만~ 2 0만톤으로 가동시기는 아시아지역이 수급균형을 이루는

9 5 ~ 9 6년에 맞추고 있으며, 합작 투자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 출자도 검토중이다. BASF는 미국시

장에 미정제된 아크릴산을 공급하고 있는데, 수요증가에 대비해 지난해 독일 F r e e p o r t에 설비를 1 4만

톤 증설했다.

또 B A S F는 9 0년대말 대규모 공장을 A n t w e r p에 건설할 장기계획도 세우고 있다.

Hoechst 계열의 멕시코 진출 기업인 Celanese Mexicana도 연산 3만톤 규모의 공장을 9 3년초 완공할

예정이다. Hoechst Celanese는 미국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Clear Lake 공장 시설능력을 1 7만톤 증설할

방침이다.

한편, Union Carbide는 David Tull에 있는 9만톤 설비를 20~30% 증설할 예정인데, 현재 증설분은 미

국시장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세계 Emulsion 시장추이에 따라 동아시아지역 투자도 고려하고 있다.

반면, 동아시아지역은 공급과잉이 심각한데 일본촉매, 三菱石油 양사는 이 지역에서 아크릴산 가격

이 안정될 때까지 생산량을 줄일 계획이다.

현재 아크릴산 가격은 C I F기준 톤당 9 0 0달러 수준이며, 이 가격은 미국보다 파운드당 4 8센트, 유럽

보다 k g당 1.9DM 정도 높다. 

일본의 생산능력은 일본촉매 연산 1 5만톤( 2 / 3가동), 三菱石油 6만톤, Toagosei 3만톤 등이며 I d e m i t s u

도 5만톤 공장을 완공, 공급과잉을 부채질하고 있으나 아직 가동은 않고 있다.

유럽에서는 BASF, Elf Atochem이 오랫동안 합작 투자해 왔는데 지난해 6만톤 증설을 마쳐 총 2 2만

톤 규모로 늘어났다.

한편, 체코의 S o k o l o v가 계획해온 설비 증설은 D o w와 A t o c h e m간의 경쟁으로 지연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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